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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초중고 학생수 매년 줄어든다
전북지역의 학생이 점차 줄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
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

원인이다.
1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‘2016년

전북교육기본통계’에 따르면 지난 4월
1일 기준 도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
학교가 19.3명, 중학교가 27.4명, 고등
학교가 28.2명으로 조사됐다.
이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가 0.2명,

중학교가 1.3명, 고등학교가 0.3명 감
소한 수치다.
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폭이

가장 커 학급당 학생 수도 가장 크게
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.
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2.2

명, 중학교 12.2명, 고등학교 12.7명으
로 지난해보다 각각 0.3명, 0.9명, 0.3
명 감소했다. 학급 당 학생 수와 마찬
가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
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.
전체 유·초·중등 학생 수는 25만

3,388명으로 전년 대비 7,634명(2.9%)
이 감소했다.
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

년 감소 폭(2.4%)보다 그 폭이 확대됐
다.
초등학교는 9만7,895명으로 2,365명

(2.4%), 중학교는 6만2,444명으로 5,521
명(8.8%), 고등학교는 7만449명으로
1,095명(1.5%) 감소했다.
중학교의 경우 밀레니엄 베이비(2000

년 출생자)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
유출 학생 수(2만3,805명)에 비해 새로
진입한 1학년 학생이 1만7,985명에 그
쳐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.
반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중학교에

서 고등학교로 진입함에 따라 고등학
교 학생 수 감소폭은 2.6%에서 1.5%로
다소 완화됐다.
초중고와는 달리 유치원은 2만6,389

명으로 1,330명으로 5.3% 증가했다. 해
당 학령인구의 소폭 증가(176명)와 취
원율 증가(2.7%p ↑)에 따라 지난해에
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, 2012년 누
리과정 도입 이후 원아 수는 지속적으
로 늘고 있다.
여성 교원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.
초?중등학교의 교감 이상 관리직 여

성 교원은 전체 관리직 교원의 33.2%
인 449명으로, 초등학교 364명(46.0%),
중학교 61명(19%), 고등학교 24명

(10.1%)으로 나타났다.
전년 대비 초등학교의 증가폭이

6.4%p로 가장 컸으며, 중학교는 전년
도와 동일하며 고등학교는 2.4%p로 늘
어나는 등 관리직 여성 교원 비중은
매년 늘고 있다.
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학생

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도내 초·중등학교(각종학교 포함)

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.2% 증
가한 5,560명(전체학생 대비 2.2%)으
로 조사됐다.

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후
늘고 있으며,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
학생(95% 차지) 증가가 가장 큰 원인
으로 분석됐다.
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

학생 4.1%, 중학생 1.6%, 고등학생
0.9%로 초등학교가 전년 대비 0.8%p
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
등학교도 각각 0.2%p, 0.1%p 각각 늘
었다.
학업중단율은 감소세를 보였다.
2015학년도 전체 초·중등학교 학업

중단자 수는 1,381명(전체학생 대비
0.5%)으로 전년 대비 156명 줄었다.
세분하면 초등학생 학업중단율은

0.3%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중학생과
고등학생은 0.4%, 1.2%로 전년 대비
각각 0.1%p씩 감소했다.
도교육청 관계자는“초?중등학교 학

업중단율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
귀 지원 등을 통해 2010학년도 0.8%
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
로 나타났다.”고 말했다.
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

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전국 각급 2
만개 학교 및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
으로 학교, 학생, 교원, 주요 교육지
표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본사항
을 조사해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하고
있다. /고민형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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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급당학생수초등 19.3·중등 27.4·고교 28.2명

전년보다 0~1명감소…중학생감소폭이가장커

학령인구감소가주원인…여성교원비중은늘어

고슴도치의 섬 부안 위도섬에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가 만개했다. 위도상사화는
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‘화엽불상견(花葉不相見)’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랑

을 상징하는 꽃으로 위도해수욕장 인근 2만㎡ 동산에 군락을 이뤄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최고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/부안=이옥수 기자

‘세계 유일’흰색 상사화 만개

4인기준추석차례상

평균비용 20만2663원

전주에서 4인 기준 추석 차례
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평균 비
용은 지난해보다 12.2% 오른 20
만2,66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.
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·전

북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
간 전통시장 3곳과 백화점 1곳,
대형마트 7곳, 중소형마트 13곳
등 모두 24곳에서 올해 추석 제
사용품 비용을 조사했다.
조사 결과 백화점이 25만3,961

원으로 가장 비쌌고, 대형마트
20만4,166원, 중소형마트 20만
3,184원, 전통시장 17만8,321원 순
이었다.
가격이 가장 비싼 백화점과 가

장 저렴한 전통시장은 비용이
14.5% 차이가 났다.
차례 상에 오르는 제사용품 중

유독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
다.
시금치(400ｇ) 평균 가격은 지

난해보다 243.6% 폭등한 1만
2,835원이어서‘금치’라고 불렸
다.
폭염과 일시적 출하량 감소로

인해 가격 인상 폭이 워낙 커서
아예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었
다.
대파(1㎏)는 지난해보다 10.6%

오른 3,846원에 거래됐다.
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마른

가뭄으로 과일류도 가격이 껑충
뛰었다.
햇사과(300ｇ) 1개 가격은 8.8%

인상된 2,205원, 햇배(600〜700
ｇ) 1개 가격은 17.1% 오른 3,001
원이었다.
쇠고기 국거리(100ｇ)와 산적용

(100ｇ)은 각각 19.1%, 22.6% 오
른 5,221원, 5,164원으로 조사됐
다.
소비자연합 관계자는“소비자

들이 올 추석 차례상을 마련하는
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
나섰다”며“여러 곳 가격을 비교
해 보고 현명한 구매를 바란다”
고 말했다. /고민형 기자

지난해보다 12.2%↑
백화점 25만3961원
전통시장 17만8천원

제사용품중채소값↑
그중시금치값폭등

‘2016 전주세계소리축제’메인포스터공개

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1
일‘2016 전주세계소리축제’의 메인
포스터를 공개했다.
‘세상의 모든 소리’를 주제로 한
이번 축제의 포스터는 하단에 자유
의 여신상을 비롯해 피사의 사탑,
에펠탑 등 세계 곳곳의 명소를 이미
지화했다.
세계 명소에서 다양한 악기와 음

표가 퍼져 나가는 모양을 표현해 글
로벌 축제로서의 포용성과 다채로움
을 담아냈다.
또 새롭게 디자인된 전주세계소리

축제 영문 폰트를 선보여 기존보다
유연하고 창조적인 소리축제의 이미
지를 반영했다. /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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